
2016년 2월 5일 금요일A 18 중소기업·제약

 2012년  느 날형 컴퓨터용품 판매
업체에  일 던 오용철 씨는 사
내에   장 업무를  던 동료를 
와주게 됐다. 상 에 제품을 

고 테 프를 붙   다. 그런데 
테 프 절단기를 계  쓰다 보니 
손  아팠다. 테 프를  르
면 손 에 힘을 잔뜩 줘   기 때
문 다. 인터넷에  손에 무리  
안  는 제품을 검색해봤 만 
기  웠다.
문득 20 년 전 일  생 났다. 

그는 대 시절  삿 센터에  일
며  비를 벌었다.  때   장 

업무를  면  테 프 절단기를 
썼는데 일을  치고 나면 손  
많  아팠다.
2년 후 그는 연진도육C를 설립형 

제품 개 에 나 다. 그리고  난
해 11월 테 프 절단기 텐 를 선
보 다. 오용철 연진도육C 대표는 
“최근 택배를  용 는 사람  늘
나면   장 업무를  는  업
  증 고 있다”며 “제품을 

내 은   3개월밖에 되  않
만 쇼핑몰형  체 형 택배업체 등 60
곳에 납품 고 있다”고 말 다.

○칼날 두께 기존 제품의 두 배
오 대표는 텐 를 생산 기 위해 
기존 제품을 쓸 때 손 에 힘  

들 는  를 분 다. 칼날 
때문 었다. 칼날  일  돼 있
 테 프를  르 면 손 을 살

짝 들고 돌   다. 그는  를 
해결 기 위해 칼날을 경사 게 
제 다. 텐 의 칼날  는 10
. 오 대표는 “일  아니기 때

문에 손 을 꺾  않아  손쉽게 
테 프를 절단할 수 있다”고 설명
다.
그는 ‘ 만 분명한 차 ’를 보
주기 위해 다양한 아 디 를 

다. 칼날  쉽게 무뎌  않
게 칼날의 두께를 기존 제품의 두 
배에 달 는 6.5㎜  만들었다.

손  편히 사용할 수 있
록  다. 오 대표는 “손 에 
은  대기  나를 넣었는데   
대기만   움 면 본인  

주  쓰는 손에 맞게 절단기를 
용할 수 있다”고 말 다.  내 최
초  손  부분을 고무  감싸
기   다. 플라스 을  을 때보
다 편안함을 느낄 수 있 록 한 것
다.   같은  으  판매량은 

6000대를 넘 다.

○ 제  명대회에서 수상
텐 는  내에 보다 해외에  먼
 인정을  다. 오 대표는   제

품으   제 3대  명대  손꼽
히는 미  피 버그  명대 와 
일  제아 디   명대 에  
  상과 동상을 수상 다. 그는 

“해외에  아 존형 알리바바 등 
세계 인 전 상거래 업체들  
장 면   장 업무를 손쉽게 할 수 
있는 방법에 대한 관   아져 
은  을 얻게 됐다”고 설명 다.
 다음달엔 신제품  선보일 계
다. 텐 는 1만3300원에 판

매되고 있는데  격을 5000원대
까  낮춘 제품을 출시 기  
다.  그는 “원 를 대  낮춰 5000
원대의 제품을 곧 선보일 수 있게 
됐다”며 “ 를 계기  본격 으  
시장 공략에 나 겠다”고 말 다.
  김희경  기자  hkkim@hankyung.com 

“손목에 힘 안 줘도 테이프 쉽게 자를 수 있죠”
 연진INC   국제 발명대회 휩쓴 테이프 절단기‘텐도’

칼날에 경사 만들

손목 안 꺾 도 돼

왼손잡이도 편하게 사용

출시 3개월 만에 60곳 납품

가격 낮춰 판매 본격화
오용철 연진INC 대표가 서울 공릉동 본사에서 테이프 절단기 ‘텐도’의 기능을 설
명하고 있다.   김희경 기자

◆‘이달의 으뜸중기 제품’은 
이메일(art@hankyung.
com)로 신청 고 있습니
다. 한 경제신문 홈페이지
(event.hankyung.com)
를 참조하세요.
◆이달의 으뜸중기 제품 △도
어캡-윈도우벨 (031)505-
3240 △연진INC-테이프
절단기 ‘텐도’ (02)6258-
5588 △창성실리콘-실리콘
파워락 (02)869-0123 △코
휠-저진동, 저소음 비공기압 
바퀴 (032)765-7737 

중 기업의 56%는 ‘파견근
보호 등에 관한 법률’(파견

법) 개정안  통과되면 뿌리산
업 인 난 해 와 중장년층 일
리  출에  움  될 것으  

내다봤다. 파견법 개정안은 파
견 업종을   용접  공 
등 뿌리산업으   대 고 파
견 대상에 55세  상 근 와 
고 득 관리 전문 을  함시
키는 것  주요 내용 다.
중 기업중 는 136개 중
기업을 대상으  시 한 조

사에  ‘뿌리산업에 대한 파견
을  대 면 인 난 해 에 
움  될 것 냐’는 질문에 응

의 55.9%  ‘동의한다’고 
다고 4일  표 다. ‘동의  

않는다’는 응 은 22.8% 다.
‘55세  상 중장년  파견법 

개정을 통해 일 리 기  늘
날 것으  보느냐’는 질문에

는 67.7%  동의 다. 동의  

않는다는 응 은 14%에 그쳤다. 
‘고 득 전문  파견  대  일
리 기   대   진다’는 

응   시 44.9%  ‘그렇  않
다’는 응 (23.5%)보다 많 다.

형 용접 등 뿌리산업 6개 
업종 기업의 99.6%  중 기
업 며   중 10인 미만 기업  
72.6%에  른다. 뿌리산업 업종
은 근무환경    않아 청년
들  기피 며형 기존 근 의 

률   다.  에 따라  들 
기업 대부분은 외 인 근 를 
고용 거나 음 으  파견 근

를 쓰고 있다고 중기중
는 설명 다. 정부는  파견근 법 
개정을 추진 중 다.
   이지수  기자  onething@hankyung.com 

중소기업 56% “파견법이 中企 인력난 해소”

한미약품, 매출 1조3000  

국내 제약업계 새  사 썼다
한미 품  매출 1조3000 원대
를 돌파 면   내 제 업계 사
상 최대 매출 기록을 세웠다. 사
피아벤 스 얀센 등 글 벌 제
사에 대규  기술을 수출한 덕분
다.

  난해 매출 1조원을 
넘 면   사  래 최대 매출
을 올렸다.  에 따라 2014년 업계 
최초  1조원대 매출을 기록한 
한양 에   한미 품과 

 ‘제 사 매출 1조원 클럽’에 
름을 올렸다.
한미 품은  난해 매출  누
 연결기준 1조3175 원을 기록
다고 4일 공시 다. 전년(7613

원)보다 73.1% 증 한 수치다. 
업 은 2118 원으  같은 기간 
514.8%(1773 원) 늘었다. 
은 1622 원으  전년(433 원)
보다 274.8% 뛰었다.
한미 품은  난해 사 피아벤
스와 총 5조원 규  기술 수출 

계 을 맺으면  계 으  
은 4 (  5000 원)형 얀센으
부터  는 계  1 500만달

러(  1300 원) 등  일부 반
된 결과라고 설명 다.  한미 품
  난해 연 개 (R&D)에 투
한  액은 1872 원으  전체 

매출의 14.2%를 차 다.  

  내 제 사  운데 매출 1조원
을 달 한 기업은  한양 (1조
175 원·2014년)   일 다. 
오는 20일께 실 을  표할 예

정인  한양 은 전년보다 10%
량 늘 난 1조1000 원의 매출

을 기록할 것으  업계는 추정
고 있다.

  날 연결재무제표 
기준으   난해 매출  전년보
다 7.4% 늘 난 1조478 원을 올
린 것으   정  계됐다고 공시
다.  업 은 전년 대비 5.5% 

줄 든 917 원형 당기 은 
10.3% 늘 난 957 원을 기록
다.      조미현  기자  mwise@hankyung.com 

“기술창업 기업에 470  지원”

주 섭 중 기업청장(사진)  4일 
“기술 업 단 를 아시아 벤처
업의 메카  만들겠다”고 말 다.
주 청장은  날  울  삼동 ‘민

간투  주  기술 업  원사
업’(팁스)단 를 방문해  같  

다. 팁스는 스타트업(신생 벤
처기업)  을 위해 일반기업
나 벤처캐피털 등 민간운 사  1
원을 투 면 중기청  최대 

9 원을  원 는 사업 다. 
선정된 업체는 팁스단  입
주 격을 얻는다.
주 청장은 올해 팁스

에 470 원을 투입

겠다고 설명 다.  난해 예산 240
원의 두 배 수준 다. 기존 133곳 

외에 올해 신규  업기업 130곳을 
추   굴해  원할 계 다.
주 청장은 팁스기업의 경쟁  

강  방안으  기술혁신을 꼽
다.  를 위해 기술  제조기
업 비율을 현재 36%에  50%  
끌 올리기   다.  스코 현대
동차 등 6곳의 팁스 민간 운 사
 추  선정 다.
주 청장은  상현실 계 기기 

제조업체인 호두랩스코리아의 채
용  대표 등 팁스  업 들과 간

 열었다.  주 청장은 “글
벌 진출 전용예산 60 원

을 신설 다” 고  다.

  이지수  기자
  onething@hankyung.com 

 주영섭 중소기업청장

“스타트업 130 곳 발굴”

중기중앙회 136개社 조사

녹십자도 ‘1兆 클럽’

유한양행에 이  가입

현장 찾은 임채운 중진공 이사장 기업의 어려움을 파 하고 정부 정 을 설명
하기 위해 현장을 탐방 중인 임 운 중소기업진흥공단 이사장(왼쪽)이 4일 경기 파
주시 치 세척기  제조업체인 씨앤씨의 최일규 대표로부터 생산공정에 대한 설명
을 듣고 있다.   중진공 제공 

<지난해>


